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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플러스 이통사업 진출 제동“ ” 보도관련 입장

목 아시아경제 면 에 보도된 홈플러스 이통사업 진출’12.1.12.( ) (014 ) “

제동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”

알려드립니다.

보도내용□

o “홈플러스가 사업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MVNO

위원회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라고 보도함”

해명내용□

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홈플러스가 사업에 진출할지o MVNO ,

진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입할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

전달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, . ,

방송통신위원회가 홈플러스의 사업진출에 대하여 사실상MVNO

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o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홈플러스가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MVNO

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. .


